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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여우 사냥
(The Fox Hunt  c.1893)

윈슬로우 호머 (Winslow Homer 1836 - 1910)

(캔버스에 유채 96.5 cm x 174 cm 
펜실베니아 미술 아카데미)

눈 덮인 겨울 벌판. 여우는 고립되었다. 추위 속에 

먹이를 찾아 헤맸으나 몸이 파묻힐 정도로 쌓인 눈 

속에 먹이는 다 사라져 버렸다. 허기진 여우는 지쳐

가는데 역시 굶주린 까마귀 떼가 얕게 날며 여우를 

노리고 있다. 눈을 헤치며 간신히 몸을 움직여가는 

피곤한 여우 위로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날개를 펼

치고 달려드는 검은 까마귀가 그려져 흰 눈과 극적

인 대비를 이루고 있다.

지쳐가는 여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? 여우는 유

일한 통로로 보이는 바다 쪽으로 머리를 향하고 있

다. 여우의 뒷모습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관객은 여

우의 눈빛을 알 수 없다. 그저 눈 속에 갇혀 쫓기고 

있는 작은 동물의 절박함만 느낄 뿐이다. 차갑고 어

두운 이 약육강식의 현장에 지난 여름 맺었던 산딸

기 가지가 말라붙어 얼어붙은 겨울 세상 속에 자비

함을 나타내듯 한 떨기 붉은 색채를 선사한다. 

미국 화가 윈슬로 호머는 보스턴에서 태어나 삽

화가로 경력을 시작했다.‘하퍼스 위클리’라는 잡

지에 삽화를 그려 주는 일을 하다가 남북전쟁이 발

발하면서 통신원 자격으로 북부군을 따라 남쪽으

로 내려갔다. 전쟁의 경험을 그린‘전선에서 온 포

로들’이라는 그림으로 호평을 받았고 국립 디자인

아카데미의 회원으로 선출되어 유럽 여행길에 오

르게 되었다. 

유럽에서 돌아 온 호머는 1882년경에 미국 메인 

주 바닷가 어촌 마을 프라우츠넥에 영구 정착한다. 

거친 대서양 바닷가에 고립되어 작품 활동을 하면

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

다. 주로 바다라는 자연의 웅장함과 위험에 맞서 싸

우는 인간의 이미지를 선명한 색채와 대담한 구도

로 그렸는데, 그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진 이‘여

우 사냥’에서는 겨울 속 동물의 세계를 그려냈다. 

완벽히 고립된 것으로 표현된 눈 속의 여우가 윈

슬로 호머 자신의 자화상이라는 해석도 있다. 영리

하고 지혜롭지만 세속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살아

가는 여우의 이미지 속에 호머가 자신을 투영했다

고 보는 것이다. 바다를 바라보며 까마귀 떼를 피해 

눈 속을 헤매는 여우의 모습이 그저 화가의 자화상

일 뿐일까? 아니, 무심한 자연, 냉혹한 현실 속에 생

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의 모

습일 것이다. 

 《김동백》  

▣ 오랜 시간, 주의 깊게 보아라.

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보아야 한다. 

무엇을 그린 그림인지, 어떤 소재들이 등장하는

지, 어떤 색깔을 써서 표현했는지, 구성은 어떻게 

되어 있는지, 재료는 무엇을 사용했는지, 질감 표

현은 어떻게 했는지, 작품의 크기는 어떤지, 인

물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, 인물의 표정

은 어떠한지, 빛의 사용은 어떠한지 등을 스스

로 묻고 답해야 한다. 회화라면 가까이에서도 보

고, 멀리서도 보고 이 모든 것이 어떤 느낌을 주

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.

예술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

어야 한다. 그림이 자신의 감각에 즉각적이고 일

방적으로 호소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. 작품

의 비밀을 벗겨내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들여야 

하는 것이다.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다 보면 어떤 

설명하기 어려운 인상들이 느껴지기 시작한다.

▣ 상상하고 가정하면서 보아라.

제대로 보도록 도와주는 또 다른 팁은 상상하

고 가정하는 것이다. 인물의 얼굴을 파란색으로 

칠한 그림이 있다면,‘만약 이 얼굴이 빨간색이

었다면, 노란색이었다면, 흰색이었다면 어떤 느

낌을 주었을까?’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다. 그

리고 작가가 왜 굳이 파란색을 선택했을지, 그것

이 이 그림만의 독특한 느낌을 형성하는데 어떻

게 기여했을지 생각해보아야 한다. 거친 필선이 

아니라 가는 필선이었다면, 크기가 3배로 크거

나 5배로 작았다면, 철이 아니라 비누를 사용했

더라면, 배치가 달라졌더라면, 빛이 위에서 들어

왔더라면, 캔버스가 아니라 자수로 만들어졌더

라면…… 등의 질문이 가능하다.

예술은 결국 그 자체의 감각적 언어와 생생한 

체험으로 어떤 주장을 전달한다.

그림 감상하는 두 가지 팁


